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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논문의 연구 주제는 탈북 성인의 신장 자료를 남한의 

것과 비교·검토함으로써 식생활수준의 변화가 남녀 간 신장

의 성적이형성 (性的異形性)i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는 것이다. 우선, 전세계적으로 한 종족 집단 내에서 개체 

간에 신장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종족 집단 간에도 평균 신

장이 다르다는 것은 많은 관찰과 조사 보고에 의해 이미 확

인된 것이다.1) 신장은 유전성 (heritability)이 상당히 높은 형

질로 알려져 있다. 쌍둥이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신장의 유

전성은 약 0.75에서 0.90사이라고 한다.2) 한편 일반적인 영

양 환경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집단의 평균 신장이 꾸준히 

증가한 현상도 세계 각 곳에서 관찰되었다.1,3) 한국에서도 지

난 반세기 만에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영양 향상의 결과로 

인구 집단의 평균 신장이 급격히 증가하였다.4) 표준과학원이 

주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된 국민체위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만 20세에서 24세 사이의 남성은 평균 신장이 1979

년에 167.7 cm에서 2004년에 173.8 cm가 되어서 불과 사반

세기 만에 6.1 cm나 커졌다고 나타났다.5,6) 집단의 평균 신장

이 이렇듯 식생활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변화에 민

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장은 한 집

단이 경험한 영양과 생활수준의 변화를 경제사학적으로 연

구하는데 유용한 변수로 채택되고 있다.7) 이러한 증거들은 신

장이 비록 유전성이 높은 형질이라고 하더라도 집단 내 그리

고 집단 간 신장 차이는 유전적 차이와 환경적 차이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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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tested the hypothesis that an improved nutritional environment increases the size of stature sexual dimorphism 
(SSD) by comparing mean height changes in North and South Korean adults. For the first round of sampling, those North 
Korean refugees who had reached the age of 20 years before leaving North Korea were selected for the study. Then, two 
birth-year cohorts born between 1955 and 1959 and between 1980 and 1984 were finally selected for the analysis (383 
males and 529 females). North Korean refugee mean height data were compared to the mean height of the comparable 
South Korean population derived from 2004 Korean size results (373 males and 429 femal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no increase in mean height among the refugees, either in males or females, between the two birth-
year cohorts. As a result, no change in SSD was observed between the two birth-year cohorts. In contrast, South Koreans 
showed a remarkable increase in height, with males having a greater increase during the corresponding 25 years. Conse-
quently, South Korean SSD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time. These result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improved nutri-
tional quality increases SSD. (Korean J Nutr 2011; 44(2): 162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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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성적이형성이란 같은 종의 남성과 여성이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으로 차 
 이가 나는 것을 일컫는다. 성적이형성의 정도는 종마다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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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인간 신장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세계 어느 

집단을 관찰하든지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키가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장의 성적이형성 (Statue Sexual Dimor-
phism, 줄여서 SSD라고 표기)은 인류 진화사적으로 축소

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8) 즉 화석인류의 SSDii가 현생인류의 

SSD보다 크다. 현생인류의 SSD는 약 15,000년 전쯤에 현재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8) 현생인류의 여성 신장에 비

례한 남성 신장의 크기는 대략 1.07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10) 현생인류의 SSD는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만 그 변

이의 폭이 집단 간 평균 신장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 집단 간

의 이러한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은 다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모두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11) 

종간 또는 집단 간 SSD의 크기 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시

간적으로 구분하면 진화적 원인과 근접원인으로 나눌 수 있

다. 두 종류의 원인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본 논문

에서는 진화적 원인이 아닌 근접원인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자 한다 (진화적 원인에 대한 논의는 Frayer & Wolpoff의 

Review12) 참조). 집단 간 SSD의 차이를 일으키는 근접원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SSD 변이가 식

생활 환경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의 남녀간 성차에 의해 발생

한다는 영양환경 가설이다.12,13) 이는 출산의 부담을 지고 있

는 여성이 열악한 환경의 악영향으로부터 생물학적으로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진화한 반면 남성의 성장은 환경의 

질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환경의 질에 따라 SSD

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이다. 즉 영양 섭취가 열악할 

때는 여아에 비해 남아가 그 악영향을 더 크게 받아서 SSD

가 작아지는 반면 영양 섭취가 우호적인 수준으로 회복되면 

남아의 신체성장이 더 빨리 반응하면서 SSD가 커진다는 것

이다. 달리 말하면 열악한 환경에서는 남녀모두 자신의 유전

적 잠재력보다 키가 작아지는데 남자가 상대적으로 더 작아

지지만 우호적 환경에서 남녀모두 유전적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면 남성의 키가 상대적으로 더 커져서 남

녀차이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아가 환경에 대한 생물학적인 완충 능력을 더 많이 가지

고 있는 반면 남아는 생물학적으로 환경의 질에 더 민감하

게 반응한다는 증거는 출생 전 성장과 사망률 분야에서는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13) 태내에서 열악한 환경에 노출

된 경우 남아의 성장이 훨씬 더 지체되고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출생 후 성장 영역과 20세기 이래 많은 사

회에서 관찰된 식생활의 수준 향상에 따른 신장증가 현상 영

역에서는, 비록 이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더 많이 나타나기

는 하나, 출생 전 성장 영역에서 나타나는 증거에 비해 일관

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최근 스웨덴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

과에 의하면 20세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20세기에 SSD가 커

졌으나 20세기 중에는 SSD의 일관적인 증가 경향이 관찰되

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14) 

이렇게 증거가 일관적이지 못한 이유는 인류 사회의 여러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남아에게 보다 우호적인 식생활 환

경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3) 

같은 맥락에서, 여성이 식량생산에 더 많이 기여하면 여아에 

대한 처우가 좋아져서 SSD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11) 이는 결국 남성과 여성이 같은 사회, 같은 가족에 소

속되어 살면서도 다른 식생활 수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을 뜻한다. 남아선호적 양육 문화에서는 열악한 경제 환경에 

처한 부모라도 남아에게 보다 우호적인 식생활 수준을 유지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남아의 성장억제가 제한되고 따라서 

SSD가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좋은 경

제 상황으로 회복했을 때의 SSD 증가의 폭도 그다지 크지 

않게 된다. 남아선호적 문화가 인구 집단 사이에 동일한 강

도로 존재하지 않고 남아선호적 양육의 영향 또한 그 사회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다양성은 식생활 환경의 질이 SSD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에 

일관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영양 환경의 영향에 대한 남녀의 반응이 달라서 

SSD의 변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려면 그 비교 집단

들이 유전적으로 매우 동질적인 집단임이 확인되어야만 하

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비교 대상 집단들의 남녀 성장환경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 비

교 연구는 이 주제의 탐색에 아주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

다. 남한과 북한 사람들은 비록 20세기 중반 이래 분단된 국

가에 나뉘어 살고 있으나 그 이전에 유전적으로 하나의 집단

으로 이루고 산 역사가 장구하다. 남북한 사람들은 1945년 

일제 식민지에서부터 해방된 이후 약 60년간 다른 체제 아래

에서 다른 사회경제적 수준과 삶의 질을 경험했다고 알려져 

있다. 남북한 간의 삶의 수준 차이를 소득, 영양, 의료 영역

으로 나누어 정리한 Table 1은 두 집단이 경험한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매우 다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유전적으

로 문화적으로 뿌리가 같은 두 집단이 전반적으로 차이 나

는 사회경제적 수준과 식생활 환경 아래에서 살아온 지 이미 

수십 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남북한은 영양 환경에 의한 신체 

크기의 변화 양상을 집단 수준에서 비교연구하기에 가장 적

절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북한인의 신장을 체계적으로 측정한 자료
ii) �일반적으로 SSD는 일반적으로는 Size Sexual Dimorphism 전체를  

 일컫는 말로 쓰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신장에 국한해서 사용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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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는 불가능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 발생

한 식량난으로 인해 다수의 탈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들이 

남한에 입국한 직후 받는 신체검사 자료에서 모든 연령층 탈

북자에 대한 신장측정치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 식량위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결과 북한 정부와 

국제기구가 함께 참여한 다수의 대규모 영양 조사가 이루어

져서 아동 성장 자료가 확보되었다.18-21) 탈북자 성인 신장을 

검토한 결과 해방 이후 장기간의 식생활 수준의 차이에 의해 

식량난 이전에 이미 남북한 성인 간에 신장 크기에 상당한 차

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22-25) 특히 북한에서

는 1970년대에 출생한 남자 집단을 제외하고 어떤 출생연도 

집단에서도 분단 이후 실질적인 신장 증가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25) 이는 분단 이후 반세기 이상이 경과하는 동안 70년

대에 출생한 남성들을 제외한 모든 북한 사람들이 경험한 영

양 생활의 질이 특별히 향상된 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해방 이전에 출생한 북한 사람은 남

한 사람에 비해 평균 신장이 큰 데 비해, 해방 이후 출생한 

모든 북한인은 동시대에 출생한 남한 사람보다 평균 신장이 

작았다는 것이다.23-25) 단 사반세기 만에 남성 성인신장 6.1 cm 

증가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남한5,6)과 비교할 때 북한의 

이러한 신장 정체는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더불어 아동 및 

청소년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의 식량난에 의해 발생한 

북한 아동의 성장 지체가 여아에 비해 남아에서 보다 심각

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5-32) 이러한 여아성장 우위

현상은 북한 사회가 남한에 비해 특별히 여아를 더 선호하

는 아동 양육을 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만한 연

구 결과도 보고되었다.33,34) 이러한 선행 조사결과들에 기초하

여 본 연구에서는 성장을 완료한 남북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환경이 한 집단 내 신장 크기의 성적이형성 (Statue 

Sexual Dimorphism, SSD)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 구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남한에 입국한 성인 탈북자의 신장측정치

를 분석하여 세대 간에 비교하고 또 남한 자료와 비교함으

로써 신장의 성적이형성의 크기가 세대 간과 남북한 간에 어

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여 신장의 성적이형성의 크기

에 대한 영양환경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표집

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일차적으로 식량난으로 1997

년부터 2007년 4월까지 남한에 입국하여 신체를 계측한 탈

북자 중에서 탈북 당시 연령이 최소 만 20세 이상이어서 북

한에서 성인 신장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였다 (Table 2). 탈북 이후 제삼국이나 남한에서 성인 

신장에 도달한 사람들을 배제한 것은 그들의 성인 신장 크

기에 북한 사회 밖에서 경험한 식생활이 작용했을 여지가 있

기 때문이다.

탈북 당시 만 20세 이상에 도달한 성인 중에서도 1955년에

서 1959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과 1980년에서 1984년 사이

에 출생한 사람들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955~ 

Table 1. Selected socioeconomic indicators for the two Koreas

 South Korea North Korea Source

Real GDP per capita in US $   Heston et al.15)

1955 00264.02 NA
1960 00300.36 NA
1970 00691.43 0112.42
1980 02532.50 0557.66
1990 08612.24 1487.87
2000 15702.27 1378.95

Daily caloric (Kcal)/protein (g) consumption per capita   FAO16) 
1994-1996 2995/84 2201/62
1999-2001 3032/86 2099/59
2003-2005 3229/86 2146/59

Infant mortality per 1,000   UNICEF et al.17)

1960 90 85
1970 43 52
1980 16 32
1990 08 42
2000 05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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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 출생 집단은 주로 40대 (Table 2 참조)로서 여성의 신

장 위축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연령

에 따른 신장 성적이형성의 왜곡이 거의 없는 가장 나이든 

세대이다.25) 그 이전에 출생한 집단은 나이가 50대로 접어듦

에 따라 여성의 폐경에 따른 신장위축이 남성의 신장위축보

다 상대적으로 심하기 때문에 신장의 성적이형성이 과도하게 

크게 나타나는 왜곡이 발생하기 쉬워서 배제하였다.35,36) 신장

의 성적이형성의 세대 간 변화를 살피기 위해 1980~84년에 

출생한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 시기 출생한 탈

북자 집단은 갓 성인 신장에 도달한 성인이면서 표본 수가 충

분하여 선정되었다. 두 출생집단 간에는 약 25년의 차이가 있

어 한 세대 간의 신장 성적이형성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 가

능하다. 이런 기준에 의해 최종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선발된 

탈북자는 912명 (남383명, 여529명)이다. 

이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Table 2에 요약하였는데 이는 

20세 이상 70세 미만 탈북자 6,512명을 대상으로 조사25)한 

연구대상의 집단의 특성과 대동소이하다. 이는 본 연구의 대

상이 된 집단이 탈북자 전체와 동떨어진 특성을 지닌 집단

이 아님을 의미한다. 요약하자면, 이들은 북한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함경북도 출신이 2/3를 넘어 절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직업 또한 다양하나 농장원 내지 일

반 공장노동자가 대다수이며 학력수준 또한 특별히 높지 않

다. 탈북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해서는 상기 논문들25,29)에

서 자세히 논의한 바가 있지만 다시 요약하자면 평균적으로 

중하위권 출신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 집단의 평균 신장이 

북한 성인의 평균 신장과 어느 정도 근접할지에 대해서도 상

기 논문들에서 자세히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

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두 평균은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나

오는 고찰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남북한 비교를 위해서 채택된 남한 성인 신장 자료는 Size 

Korea 2004 결과이다.6) Size Korea 2004에서 조사된 사람

Table 2.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refugee sample

 Number Percent Age at Measurement (SD)

Sex    
Males 383 042.0  
Females 529 058.0  
Total 912 100.0  

Year of birth    
1955-59 421 046.2 46.3 (2.42)

1980-84 491 053.8 23.4 (1.61)

Total 912 100.0
Year of arrival 

1997-99 008 000.9
2000-02 137 015.0
2003-05 463 050.8
2006-07 304 033.3
Total 912 100.0

Province origin   
North Hamgyong 617 067.7
Other (8 provinces & 3 municipalities) 268 029.3
Missing 027 003.0
Total 912 100.0

Education   
Primary or secondary education 832 091.2
Higher education (4-year college) 078 008.6
Missing 002 000.2
Total 912 100.0

Former occupation   
Farm or factory laborers 510 055.9
Other 397 043.6
Missing 005 000.5
Total 912 100.0



166 / 탈북자 자료를 이용한 남북한 비교연구

들 중에서 만 20세 이상이면서 북한 표본과 같은 시기 즉, 

1955~59년 사이, 그리고 1980~84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 

전원 (총 802명, 남373명, 여429명)을 선택하여 그들의 평

균 신장을 추출하였다. Size Korea 2004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지식경제부 산하 표준과학원의 주관하에 각종 

신체 크기를 측정한 대규모 전국조사로서 산업체에 표준규

격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다. 이 조사는 탈

북자 집단이 주로 입국하여 측정된 시기와 가장 근접한 시기

에 실시된 전국 조사이기 때문에 남북한 출생연대 집단 간의 

연령대가 가장 비슷하여 비교의 결과가 연령 차이에 의해 왜

곡될 가능성이 낮다. 즉 Size Korea 2004에서 1955~59년

에 출생한 남한 사람은 조사 당시 약 44세에서 48세 사이이

고 1980~84년에 출생한 남한 사람은 약 20세에서 24세 사

이로서 각기 북한인 동시대 출생자와 연령대가 비슷하다는 

것이 Size Korea 2004 자료의 가장 큰 장점이다 (Table 2 

참조). 

연구 가설
남성이 생물학적으로 더 취약한 성별이기 때문에 열악한 

영양 환경에서는 여성보다 더 심한 성장 지체를 경험하게 된 

결과 남녀의 신체 크기의 차이가 줄어드는 반면, 영양 환경

의 질이 좋아지면 남성이 정상적인 성장을 회복하게 되어 남

녀의 신체 크기 차이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 성적

이형성 차이에 대한 영양환경 가설이다.13) Pak 등의 연구 결

과25)에 따르면, 남한 사회에서는 1950년대와 1980년대 사이

에 아동의 성장 환경에 있어 중요한 향상이 있었지만 북한에

서는 그렇지 못했다. 한국전쟁 종전 직후인 1955~59년에는 

남북한이 모두 열악한 경제적 조건에 처해 있었으므로 남북

한 사람들이 각기 경험한 식생활 수준에는 SSD의 차이를 일

으킬 만한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겠지만, 1980~84년에 출생

한 남북한인은 질적으로 아주 다른 식생활 환경에서 자라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영양환경 가설과 북한인의 생물

학적 복지수준에 대한 이전의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북한 

사회에서 1955년 이후 일반인의 영양학적 복지수준이 실질

적으로 향상되지 않았거나 향상되었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

했을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검증가설들은 도출

하였다. 

첫째,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1955~59년 출생자와 1980~ 

84년 출생자간에 신장의 성적이형성에 있어서 유의한 크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둘째, 남한에서는 1980~84년 출생자는 1955~59년 출생

자에 비해 신장의 성적이형성이 유의하게 클 것이다. 

셋째, 1955~59년에 출생한 남한 사람과 탈북자 사이에는 

신장의 성적이형성에 있어서 유의한 크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넷째, 1980~84년에 출생한 남한 사람은 같은 시기에 출생

한 탈북자에 비해 신장의 성적이형성이 유의하게 클 것이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세대 간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북한의 

1955~59년 출생 남녀와 1980~84년 출생남녀 간의 신장의 

성적이형성을 비교하였고, 또한 남한의 1955~59년 출생 남

녀와 1980~84년 출생남녀 간의 신장의 성적이형성을 비교

하였다. 다음으로 동시대의 남북한을 비교하기 위해 1955~ 

59년에 출생한 남한 남녀와 북한 남녀의 신장의 성적이형성

을 비교하고 더불어 1980~84년에 출생한 남한 남녀와 북한 

남녀의 신장의 성적이형성을 비교하여 연구 가설을 검증하

였다. 

집단 내 남녀 간 신장 크기의 성적이형성을 표시하는 방법

은 남성 평균신장/여성 평균신장이 주로 쓰인다. 계산의 결과

로 나온 수치는 여성 평균신장 1 cm당 남성 평균신장 크기를 

의미한다. 두 집단의 SSD가 유의한 정도로 다른지는 별도의 

계산을 통해 검증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 간의 

성적이형성의 크기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사하는 검사법

으로 Greene37)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외에도 Bennett,38) 

Chakraborty & Majumder,39) van Vark 등40)이 각기 검증

법을 제안한 바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t값 (Tg)계산이 간

편한 Greene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방법은 자유도의 크

기에 따라 t 분포 또는 정규분포표에 의해 유의도를 검증하

도록 되어 있다. Greene에 앞서 Relethford & Hodge41)가 

t값 (TRH)을 계산하는 다른 방식을 제안한 바가 있으나 이

들의 계산법은 Greene의 방법 보다 다소 까다롭다. 어쨌거나 

두 방법은 거의 동일한 t값 결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7) 

이 후 Konigsberg42)에 의해 두 방법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사

한 뿌리를 가지는 것으로 입증된 바가 있다. 이후 Greene의 

방법은 인간을 포함한 여러 영장류의 성적이형성 연구에 편

리하게 사용되고 있다.43)

Greene 방법의 절차는 신장의 성적이형성의 크기를 비교

하려는 두 집단 A와 B가 선정되면 각 집단을 성별로 나눠 

네 집단의 네 가지 신장평균값과 네 개의 해당표준편차 그리

고 네 개의 해당 표본수를 구한 후, 이 수치들을 Greene이 

고안한 식에 대입하여 먼저 통합 분산값을 구하고 이를 이용

해 Tg값을 구하고 표본수를 이용해 자유도를 구한다 (자세

한 내용은 Greene37 참조). 구해진 Tg를 가지고 유의도 검

사를 할 때 자유도가 30 이하이면 t 분포를, 30보다 크면 정

규분포표에 따른다. 유의도 검사는 two-tailed test를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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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결    과

Table 3과 Fig. 1에 남북한 세대별 남녀 평균신장과 SSD

의 변화를 요약하였다. 우선 특기할 점은 탈북자들 사이에서

는 남녀를 불문하고 1955~59년 출생한 집단과 1980~84년

에 출생한 집단 간에 유의한 신장 변화 경향이 관찰되지 않

았다는 것이다. 즉 남성은 평균 165.9 cm에서 165.5 cm로 오

히려 0.4 cm 감소했고, 여성은 평균 155.2 cm에서 155.5 cm

로 0.3 cm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 결과 북한 남녀의 SSD도 

1.068에서 1.064로 큰 변화가 없다. 반면에 남한에서는 동일 

기간에 남녀 모두 평균 신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그 중

에서도 특히 남성 집단의 신장 증가가 두드러졌다. 남성은 평

균 167.6 cm에서 173.9 cm로 6.3 cm 증가했고, 여성은 평균 

156.0 cm에서 160.5 cm로 4.5 cm 증가했다. 그 결과 1980~ 

85년 출생 세대의 SSD는 1.084로 1955~59년 출생세대의 

SSD 1.075보다 확실히 커졌다. 

남북한 세대 간 SSD의 변화는 그림으로 요약하여 비교하

면 그 차이가 보다 확연히 드러난다. SSD 수치상 북한의 정

체에 반하는 남한의 증가세로 인해 1955~59년 출생자 집단

에서는 남북한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으나 1980~84년 집단

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를 Greene의 방법37)에 의해 통계적으로 검증

한 결과를 Table 4에 요약하였다. 세대 간 변화를 요약하면, 

탈북자들에게서는 세대 간 유의한 SSD 증가가 없으나 남한 

사람들에게는 p = .017 수준에서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즉 

나중에 출생한 세대의 SSD가 이전에 출생한 세대의 SSD보

다 유의하게 크다. 이 결과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설을 지

지하고 있다. 또한 1955~59년 출생자들은 남북한 사람 간

에 유의한 SSD 차이가 없으나 1980~84년 출생자들은 남

한인의 SSD가 북한인의 SSD에 비해 p ＜ .0001 수준에서 유

의하게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는 세 번째와 네 번째 가

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로써 본 연구의 네 가지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다. 

고    찰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 성인신장 자료를 가지고 영양 환경

의 질이 신장의 성적이형성 (SSD)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

토하였다. 남한과 탈북자 성인 남녀의 신장에 있어서의 성적

이형성의 변화 추이를 검토한 결과 탈북자들에게서는 1950

년대 후반 출생자와 1980년대 전반 출생자 사이에 SSD 증

가가 관찰되지 않은 반면 남한 남녀는 1980년대 전반 출생

자의 SSD가 1950년대 후반 출생자에 비해 확실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성장환경의 질이 좋아지면 SSD가 증가할 것이

라는 영양환경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Table 3. Summary height (cm)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comparison with “Size Korea 2004” means

 
Year of birth: 1955-59 Year of birth: 1980-84

Intergenerational differences t-test
p valueSex N Mean SD N Mean SD

North Korean Males 178 165.9 5.33 205 165.5 5.90 -0.4 .538
Females 243 155.2 5.06 286 155.5 4.80 -0.3 .526

South Korean Males 163 167.6 5.13 210 173.9 5.89 -6.3 .000
Females 186 156.0 5.09 243 160.5 5.01 -4.5 .000

Table 4. Tests of differences in statue sexual dimorphism

Tests Tg df P

North Korean generational difference -0.89 908 ＜.3730
South Korean generational difference* -2.39 798 ＜.0170
Difference between the North & South Koreans among the birth cohort of 1955-59 -1.33 766 ＜.1870
Difference between the North & South Koreana among the birth cohort of 1980-84** -4.87 940 ＜.0001

*: p ＜ .05, **: p ＜ .0001

Fig. 1. Size of stature sexual dimorphism by birth cohort of the Two 
Koreas.

St
at

ur
e 

se
xa

l d
im

or
ph

ism

1.09

1.085

1.08

1.075

1.07

1.065

1.06

1.055

1.05

North Korea
South Korea 1.075 1.084

1.068
1955-59 1980-84

1.064



168 / 탈북자 자료를 이용한 남북한 비교연구

본 연구의 장점은 우선 비교 대상이 된 두 집단이 유전적

으로 동질성이 큰 집단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뿌리가 

같기 때문에 영양 환경의 변화가 SSD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

을 보다 엄밀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기존 연

구들이 세계의 여러 민족 집단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구 결과 영양 환경의 질과 SSD 크기의 관계가 발견된 경

우라도 그 관계가 집단 간 유전적 차이에 의해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는데 본 연

구는 명백히 그러한 문제를 피해갈 수 있었다. 또한 비교 대

상이 된 두 집단 중 어느 한 집단에서 특별히 여아선호적인 

양육 문화가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두 사회의 양육 문화 차이에 의해 결과가 심히 왜곡되지는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경제적 환경이 열악할수록 남녀차별적 양육이 아동 성장

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이 커진다. 즉 영양 공급과 의료 제공

이라는 성장에 필수적인 면에서의 남녀 차별로 인해 신체 성

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열악한 환경조건에서의 

남아선호적 양육 방식은 SSD를 기대치보다 크게 만들고 반

대로 여아선호적 양육은 SSD를 기대치보다 줄어들게 만든

다. 따라서 비교 대상이 된 남북한 두 사회가 하나는 남아선

호적, 다른 하나는 여아선호적 양육방식을 가졌다면 본 연구

의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된다. 

우선, 한국전쟁 종전 직후의 남북한 사회는 상당 정도 남

아선호적 양육 관습을 공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일

단, 분단 후 시간이 별로 경과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한 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여아선호적 양

육 문화 자체가 인류 사회에 드물게 발생한다는 사실도 중요

하다. 즉 여아선호적 양육 방식은 생태적, 사회구조적 조건

에 의해 남아의 사회적 성공 전망이 극도로 열악하거나 딸이 

식량생산 활동과 같은 집안의 생계 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되

는 집단 및 계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가끔씩 보고된 바 있다.44-48) 더구나 남녀평등

이라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는 별도로 탈북자들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북한 사회도 남한 사회만큼이나, 

또는 그보다 더 가부장적인 사회인 것으로 판단된다.33,34) 따

라서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만 특별한 여아선호적 양육 관행

이 있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1950년대뿐만 

아니라 1980년대에도 북한 사회에 SSD의 변화를 일으킬 정

도의 각별한 여아선호적 양육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

다. 즉 북한의 1980년대 출생자들의 SSD가 1950년대 출생

자들에 비해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이 1950년대에 비해 1980

년대에 식생활 수준이 높아졌지만 여아선호적 양육관행이 

더욱 강력해졌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

려 북한에서 1980년대 출생자가 경험한 식생활 환경의 질이 

한국전쟁 종전 직후 출생한 세대가 경험한 식생활 환경의 질

과 별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SSD의 크기에 변화가 없었다

는 것이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세

대 간 신장증가 경향이 없다는 결과와도 일치하는 추론이다.

사회경제적 상황이 좋아지면 비록 문화가 남녀차별적이라 

해도 음식 섭취와 의료 서비스 이용과 같은 기초적인 부분에

서의 차별은 거의 사라지고 고가의 의류, 장난감, 교육 등의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성장에 미치는 영

향은 제한적이다. 그런 점에서 1980년대 이후에 남한 사회에

서 혹시 남아선호적 양육문화가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

동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1980

년대 이후에 출생한 남한 사람들이 극심한 남녀차별적 양육

에 의해 SSD가 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1980년대 출

생자의 SSD가 1950년대 출생자의 SSD보다 훨씬 큰데, 만

일 이런 현상이 남한 사회의 남아선호적 양육 관행에 의해 초

래된 것이라면 남한의 남아 선호가 1950년대에 비해 1980년

대에 극도로 심화되었다고 봐야 하는데 이는 몹시 무리한 추

론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1980년대에 출생한 남

북한 성인집단 간의 SSD 차이는 양육 관행이 아니라 식생활 

수준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은 탈북자의 사회

경제적 수준과 그들의 신장 수준이다. 탈북자의 평균 신장이 

북한 인구 전체의 평균 신장보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작다면 

연구 결과를 해석하기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먼저 상식적

으로 생각할 때 북한 사회에서 남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위

험을 무릅쓰고 탈북을 감행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중하위권 

출신자들이 탈북자의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짐작해도 무

방할 것이다. 북한 전체의 통계치가 없어서 체계적으로 비교

하기는 어려우나 탈북자의 교육 수준이나 북한에서의 직업

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중하위권에 속하는 사람

들로 보인다. 그렇다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북한 성

인들의 해방 이후 평균신장 정체현상이나 SSD 크기의 정체

는 탈북자들의 계층적 속성이며 북한인 전체의 특성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아래의 몇 가지 직·간접적 증거

들을 검토해 볼 때 탈북 성인들의 신장이 북한 전체신장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첫째, 비록 탈북자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북한 전체의 수

준보다 다소 낮다고 해도 그들의 신장은 평균 신장과 그다지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유럽과 아시아 등지에서의 이주 연구에 

의하면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기회를 찾아 고향을 떠난 사람

들은 고향에 남은 같은 사회경제적 수준의 사람들에 비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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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큰 경향이 있다고 한다.49) 이런 결과를 탈북자에 적용하

면 이들이 비록 사회경제적으로는 중하위권이라 할지라도 신

장은 평균에 근접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일제 시대인 

1930년대에 경성제국대학 해부학 교실 학자들에 의해 이루

어진 전조선 신체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북선인 (함북, 함남, 

평북), 중선인 (평남, 경기, 강원, 황해), 남선인 (충청, 경상, 

전라) 순서로 키가 컸다고 한다.50) 주로 함경도 출신으로 이

루어진 탈북자들도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

은 동시대에 출생한 남한 사람보다 키가 큰 것으로 드러났

다.24,25) 이는 탈북자들이 북한에서도 특별히 키가 작은 사람

들로 구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인 세대는 평균 

신장에 근접한 사람들이 주로 탈북했는데 반해 젊은이들은 

평균 신장보다 작은 사람들이 선별적으로 탈북했다고 보기

는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동일 연령대의 북한 어린이와 탈

북 어린이를 비교한 결과 탈북 어린이의 신장이 더 큰 것으

로 드러났다.29,51) 이 또한 탈북자 집단의 평균 신장이 북한 전

체와 비교해서 크게 작을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로 탈북자들은 주로 식량 위기로 국가 배급체계가 무너

져서 북한을 이탈하게 된 국경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식

량난 이전부터 북한 평균에 비해 특별히 더 열악한 영양 환

경 아래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덧붙인다면, 만일 실제로 탈북자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매우 낮고 따라서 그들의 평균 신장도 북

한 전체 인구와 비교해서 매우 작다고 하더라도 현 논문의 

검증 가설 즉, 영양 환경이 향상되면 SSD도 커진다는 가설

을 본 연구 결과가 지지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탈북 성인 남녀의 평균 신장을 남한의 것

과 비교·검토함으로써 영양 환경의 질이 향상되면 남녀 간 

신장의 성적이형성 (SSD, Stature Sexual Dimorphism)이 

커질 것이라는 영양환경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대상 선정

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우선, 1997년부터 2007년 4

월까지 남한에 입국하여 신체를 계측한 탈북자 중에서 탈북 

당시 연령이 최소 만 20세 이상이어서 성인신장을 북한에서 

도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차 표본으로 선정

하였다. 이 일차 표본 중에서 1955년에서 1959년 사이에 출

생한 사람들과 1980년에서 1984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을 

최종 선정하여 탈북자들 사이의 세대 간 변화를 비교하였

다. 남북한 비교를 위해서는 남한의 Size Korea 2004 자료

를 이용하였다. Size Korea 2004 자료에서 만20세 이상 성

인으로서 탈북자 표본과 같은 시기 즉, 1955년에서 1959년 사

이 그리고 1980년에서 1984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의 SSD

를 계산하여 탈북자 자료와 비교하였다. SSD의 크기 변화

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Greene (1989)의 검증법

을 이용하였다. 

조사 결과,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전쟁 종전 직후 출생

한 세대와 1980년대에 출생한 세대 사이에 평균 신장의 증

가가 관찰되지 않았고 신장 성적이형성의 크기에도 변화가 

없었다. 반면에 남한에서는 두 세대 사이에 평균 신장의 확

연한 증가가 있었는데 남녀 중에서도 남성 집단의 평균신장 

증가가 더욱 두드러진 결과로 SSD도 증가하였다. 즉 1980년

대 출생자들이 한국전쟁 종전 직후인 1955~59년 사이에 출

생한 사람들보다 확연히 큰 SSD를 보여주었다. 이는 영양 

환경의 질이 향상되면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적 이형성이 커

지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영양환경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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